	통권 제 748호
	연중제19주일
	August 12, 2007 (다해)

	주일미사:  일요일 오후 12:30 

           (St. Patrick’s Parish)

미사후 모임: 일요일 오후 1:30 (친교실)
레지오: 월요일 오전 10:30 (St. Joseph Hall)
	유타 한인 천주 교회

(http://club.catholic.or.kr/kccu)
	주소: 1068 West 400 South

     Salt Lake City, UT 84104
본당신부: Father David Bittmenn
본당전화: 1-801-523-6179

       1-801-521-6831
사목회장: 김천기 베드로(523-6179)

성모회장: 김정 로사 (733-9791)

E-mail: pchanho@catho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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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봉사자

연중제19주일
 (8/12)
연중제20주일
(8/19)

해설

최병주(도미니까)
최병주(도미니까)
제 1 독서

강대명(토마스)
이성원(베네딕도)
제 2 독서

윤인우(베네딕도)
박찬호(바오로)
성혈

강은희(젬마)

김정선(희순루시아)
이정면(어거스틴)
유동영(세실리아)
기도

김정(로사)
박아르텔라
복사

박가원(케써린)

안소영(테레사)
최욱진(토마스)
박희원(테레사)
봉헌

성준경(바오로)

김선화(엘리사벳)
전상웅(프란치스코)
정은주(베로니카)
반주
정선영(이레네)
정선영(이레네)
(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이번주 (8/12)

29
214
164
259
다음주 (8/19)

34
215
167
400
( 다과준비

이번주(8/12)
Tom Smith, Cynthia Smith 가정
다음주(8/19)
Pot-luck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찌 선조들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믿는 이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합니다. 우리는 실망을 넘어 희망을 바라보며, 좌절을 뛰어넘어 기쁨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청하며 오늘의 미사를 봉헌합시다. 
( 제 1 독서

▥ 지혜서, 18,6-9 (주님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 화답송
◎주님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은 행복하여라.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리도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시도다.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로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시로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바라는 그대로, 저희 위에 주님의 자애를 베푸소서.◎
( 제 2 독서

▥ 히브리서, 11,1-2.8-19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이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리라.
◎알렐루야.
( 복음
†   루카복음. 12,32-48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기려라. 주님께서는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시도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주일헌금

감사헌금

교무금

미사책

189
320
26.65
( 생명의 말씀
 학창시절에 시험 때가 되면 밤잠을 포기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한 적은 없고,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불편한 자세로 잠이 들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몰두하며 며칠씩 밤낮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복음 말씀을 포함하여 오늘의 모든 성경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깨어 있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어 있기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음으로써 눈앞에 다가온 ‘현실’의 이면까지도 꿰뚫어 보고 올바르게 대처함을 의미합니다. 제1독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그 밤”(지혜 18,6)에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떠날 준비를 하였던 것은, 파라오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의 지배 하에 강요되던 노예생활이 ‘현실’의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느님만이 참된 ‘현실’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2독서(히브 11,1-2.8-19)는 깨어 있는 삶은 혹독한 시련의 삶이기도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것을 약속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히브 11,8) 길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은 늘그막에 어렵사리 얻은 외아들을 봉헌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깨어 있는 삶을 살았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믿음만으로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히브 11,13)처럼 살다가 떠난 이들이지만 이들은 결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현실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 역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사를 받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크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루카 12,41-48).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언젠가 돌아오실 주인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셈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바탕인 시간은 어느 순간이나 하느님의 영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복음은 이 사실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합니다(루카 12,39-40). 하느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 판결하실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섬세한 감각’을 통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희망하며,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   김지영사무엘 신부·미아3동성당 주임-
	
	( 본당소식 및 안내
· 교무금: 전상웅/정은주, 이정면/이을라, 유세실리아, 유베로니카, 강대명/강은희 
· 8월 26일 부터 Saint Joseph Hall 에서 이종욱 (아오스딩)  선생님 지도 하에 2007년도 교리 교육이 시작 됩니다. 예비자들은 교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다음 2008년 부활절에 세례성사를 받게 됩니다. 주위에서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적극 권하시어, 모두 모두 성령의 은총과 더불어 살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 사목회 임원 명단
사목회장

김천기

베드로

523-6179

고문
이정면

아오스딩

521-7656
부회장

강대명

토마스

521-6831

총무

전상웅

프란치스코

264-4226
재무

박찬호
바실리오
440-0034
재무차장

김일주

도미니꼬
520-979-9162

전례부장

강은희

젬마

521-6831
전교부장

박종수

베드로

263-8866

섭외부장

남석현

마테오

663-3780

성가대장

유동영

세실리아

572-6949

교육부장

이종욱

아오스딩

487-8960

레지오단장
김정선
희순루시아
523-6179

성모회장

김정

로사

733-9791

청년회장

황덕현
다미아노
213-249-3626
( 광고

이조

Owner: 이운영(마이클), 이정민(미카엘라)

Phone: 474-0047

Address: 3300 S. 700 E,

Salt Lake City
대한여행사
Owner: 박종수(베드로)
Phone: 263-8866
Address: 3900 South 292 East
Salt Lake City
파레스마켓
Owner: 정귀경(레베카)
Phone: 973-7055
Address: 3500 S. Redwood Rd.
Salt Lake City
떡집
Owner: 오준화
Phone: 985-2991
Address: 255 South State St.
Clearfield
장수장
Owner: 한영순(엘리자벳)
Phone: 467-7778
Address: 2701 South State St.
Salt Lake City
Best Burger
Owner: 최병주(도미니카)
Phone: 295-0222
Address: 1015 North 500 East
North Salt Lake
Norge Village Laundromat
Owner: 이종욱(아오스딩), 

       이영숙(젬마)
Phone: 487-8960
Address: 825 East 2100 South
Salt Lake City
Malcom Clarke

Realtor

Phone: 502-9059 (C)

       467-9000 (O)

Address: 2733 E. Parley’s way      Suite 202
Fantastic Sams (미용실)

Owner: 우성숙(엘리사벧)
Phone: 263-0983

Address: 655 West 5300 South

Murray, UT84123
Dirk's Dry Cleaners
Owner: 장인철
Phone: 487-8548
Address: 1871 South 700 East
Salt Lake City
Ocean City Chinese Cuisine

Owner: 유항량 (베드로)

Phone: 801-278-6898

Address: 1919 E, 4800 S,

UT8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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